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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-경기관광공사, ‘수제 호패·족자 증서’ 등 평화누리길 완주 기념품 추가 개편

- 19일 접수부터 ‘첫 완주’ 및 ‘최근 재완주자’ 대상 제공...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차원 -

- 연천 거점센터 ‘어울림센터’에서 현장 인증 및 호패 맞춤형 각인 서비스 지원 -

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가을 걷기 여행철을 맞아 평화누리길 전 코스 완주 기념품을 전면 

개편해 지난 19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.

 평화누리길은 김포, 고양, 파주, 연천 등 접경지역 4개 시·군을 잇는 총 12개 코스(약 189k

m)의 대표 도보여행길이다. 이번 추가 개편을 통해 신규 여행객의 첫 종주 도전을 이끌고 

기존 완주자의 재종주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.

 새롭게 도입된 완주 기념품은 전통 방식의 공예품으로 소장 가치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. 

기존 제공되던 마스터 배지 및 코스별 핀배지와 함께 ▲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목공방과 협

업해 제작한 전통 목공예품 ‘수제 완주호패(가방걸이)’와 ▲완주의 명예와 품격을 높여줄 전

통 형식의 ‘족자형 완주증서’를 추가로 구성했다.

 지급 대상은 전 코스를 처음 완주한 ‘첫 완주자’와 과거 완주 이후 최근 전 코스를 다시 걷

고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는 ‘재완주자’다. 단순한 과거 이력만으로는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실

질적인 재완주를 달성해야만 추가된 기념품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 현장 방문자를 위한 ‘맞춤형 각인 서비스’도 마련됐다. 연천에 위치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

인 ‘어울림센터’에서 수제 호패에 완주자 성함, 완주번호, 완주일자를 새겨준다. 현장에서 오

프라인 인증을 하면 즉시 각인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, 온라인 신청 후 택배로 수령한 

경우에도 추후 호패를 지참해 센터를 방문하면 상시 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보다 

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화누리길 공식 카페(cafe.daum.net/ggtrail)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

터(☎031-834-9662, 09:00~18:00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“도보여행객들이 땀 흘려 새긴 수많은 발자국과 특별한 추억을 보다 

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성 어린 선물로 완주 기념품을 제작했다”며, “평

화누리길 완주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천 어울림센터에 방문하셔서 나만의 각인 호패와 

품격 있는 족자 완주증서를 만나보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
